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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군보건소(소장 박현자)가 지난 24일
‘2018년 봄나들이 부안 속살 걷기 여행’을
부안군청 광장에서 개최했다.
이날 행사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걷기 운동

보급과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생활의 실천
을 확산하고자 마련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
했다.
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 속 특색을 찾아 해설사

설명과 도심을 재해석하는 재미,�걷기 운동을 통한
힐링 등으로 마련됐다.
코스는 부안군청 광장에서 출발해 에너지테마거리

별빛으로,�젊음의 거리,�너에게로 정원 등으로 이뤄
졌으며,�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돼 추억을 남기는 셔터
가 연이어 터졌다.
또 다채로운 건강생활실천 체험홍보 부스에서는 통

증완화 테이핑 요법과 치매 극복 프로그램,�가상음주
체험,�인바디,�타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.
김종규 부안군수는“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

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”면서“생애주
기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해 활력 넘치
는 건강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
다.� /부안=이옥수 기자

도심을걸으며마음을‘힐링’

부

코스는에너지테마거리별빛으로
젊음의거리,�너에게로정원등으로이뤄져

통증완화테이핑요법·치매극복
가상음주체험등건강생활실천체험도

지난 24일 부안군청에서 열린‘2018년
봄나들이 부안 속살 걷기 여행’행사에
참가한 군민들이 군청 앞 시계광장을
걷고 있다.�

참가자들이 체조를
하고 있는 모습.

참가자들이 대화를 나
누며 걷고 있는 모습.

‘2018년 봄나들이 부안 속살 걷기 여행’행사에 참여한
주민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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